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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(맨앞)이 1일

강원 양양군 38선 휴게소를 출발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

다. [연합]

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8선을 따라 강원도 양양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‘2020 통일걷

기’ 행사를 시작했다. 의원 시절부터 주최해오던 것으로 이번이 네 번째 참여다.

4일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·조오섭·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, 이 행사는 ‘38선에서 

평화의 내일을 걷는다’는 슬로건으로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.

참가자들은 행사 첫날 강원도 양양을 출발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하루 평균 약 25km, 총 

271.4km를 걸을 예정이다.

의원실 관계자는 “행사의 마지막날인 8월 11일은 38선이 그어진 날로, 다시는 제2의 38선이 있

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짐하고자 일정을 맞췄다”고 밝혔다.

통일걷기 행사는 이 장관이 지난 2017년부터 평화·안보·생태를 화두로 개인적으로 열어오던 연례

행사다. 다만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으로 인해 민통선을 걷지 못한다. 코로나19도 

장기화됨에 따라 예년보다 행사 일정 및 거리, 참가자를 축소했다. 주최측은 ASF 방역조치 기준

에 따라 사람, 차량 및 도로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. 또 코로나19 예방을 

위해 1인 1텐트를 원칙으로 취침하도록 하며, 당일 참가자를 50명으로 제한하고 이동 시에도 1m 

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.

행사 첫날인 1일 이 장관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공식적인 출정식 없이 출발했다. 일부 구간을 걷는 

이 장관도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출발에 앞서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했다. 행사 참가

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.

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주최측은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‘언택트

(Untact) 소통’ 방안을 마련했다. 참가자들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‘1일 1사진 나누기’를 실천

하기로 했으며 자연관찰·생태교육·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오픈 네트워크인 ‘네이처링’을 통

해, 직접 경험한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‘생태지도 만들기’도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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